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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이세스는 문을 열고 자동차 부품점으로 들어갔어요. 학교는 끝났고, 이제는 

아빠의 일을 도울 시간이었어요. 모이세스는 빗자루를 가져와 구석구석 

쓸기 시작했어요. 모이세스는 아빠를 돕는 것을 좋아했어요. 모이세스는 

그러면서 용돈도 조금씩 받았어요.

곧 집에 가야 할 시간이 되었어요. 모이세스는 아빠에게 인사를 하고 집으로 

향했어요. 집으로 걸어가는 길에 모이세스는 마음이 슬퍼졌어요. 아빠가 

없는 집으로 갈 때면 늘 이상한 기분이 들었거든요. 모이세스의 부모님은 

이혼하셨어요. 모이세스의 8남매는 엄마와 함께 살고 있었고, 아빠는 다른 곳에 

살고 계세요. 모이세스의 가족은 가난해서 엄마는 세 가지 일을 하셨어요. 가족들 

모두에게 힘든 시기였어요.

어느 날,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두 명의 선교사였어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를 들려주었고, 조셉 스미스라는 선지자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었어요. 모이세스는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뭔가 특별한 느낌이 

들었어요.

선교사들은 엄마와 모이세스, 그리고 모이세스의 형제자매 몇 명을 가르치기 

위해 계속 찾아왔어요. 모이세스 가족은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몰몬경을 읽었어요. 그들은 커피를 그만 마시기로 했어요. 그리고 침례를 받기로 

결정했죠!

모이세스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가족들에게는 아직 힘든 일들이 남아 있었지만, 모이세스는 위로와 평안을 더 

많이 느꼈어요.

어느 날 밤, 모이세스는 아빠의 가게에서 늦게 집으로 돌아왔어요. 엄마는 

식탁에 앉아서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계셨어요.

“괜찮으세요?” 모이세스가 물었어요.

엄마는 한숨을 쉬셨어요. “그럼, 다 괜찮을 거야.” 엄마는 모이세스에게 피곤한 

표정으로 미소를 지으셨어요. “이번 달은 돈의 여유가 없구나. 십일조를 낼 수 

없을까 봐 걱정이야.”

모이세스는 선교사들이 십일조에 대해 가르쳤던 것을 떠올렸어요. 선교사들은 

벌어들인 돈의 10퍼센트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그분의 일을 돕는 것이라고 

루시 스티븐슨 이웰

교회 잡지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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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는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는 
나라예요.

세계에서 가장 작은 
개인 치와와는 원래 
멕시코에서 살던 

개예요.

모이세스가 청소년이던 
1983년에 멕시코의 

첫 번째 성전이 
세워졌어요.

모이세스 비야누에바 
장로님과 아내인 

레티시아는 세 명의 
자녀를 두었어요.

오늘날 모이세스 
비야누에바 장로님은 

칠십인 총관리 역원으로 
봉사하고 계세요.

어린 시절에 모이세스는 
배구를 좋아했어요.

모이세스와 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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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했어요.

엄마는 약간의 페소를 봉투에 넣어 

입구를 잘 밀봉해 놓으셨어요. “이건 

신성한 돈이야. 우리는 십일조를 내야 

해.”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모이세스는 아빠의 가게 일을 

도와드리고 받았던 돈이 떠올랐어요. 

모이세스는 주머니에서 그 돈을 

꺼냈어요. “저도 십일조를 낼 수 

있을까요?”

엄마는 빙그레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물론이지.”

그 후로 모이세스는 항상 십일조를 

냈어요. 때로는 힘들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모이세스는 신앙이 있었어요. 

모이세스는 개척자였어요! 모이세스는 

십일조를 계속 냈고, 모이세스의 가족은 

언제나 부족함 없이 지낼 수 있었어요. 

모이세스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이 

순종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렸어요. 

 고학년 어린이를 
위하여

“저
도 십일조를 낼 수 있을까요?”“저
도

십일조를낼수있을까요?”


